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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많은 질환 가운데서도 가장 인식이 좋지 않은 분

야가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Mental

illness)은 생물학적, 화학적, 생리학적, 유전학적, 심

리학적, 사회적, 환경적 기제들의 작용들 가운데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이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일

어나는 심리·사회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말한다[1].

또한, 정신질환은 그 주기나 정도, 예후가 극단적으로

다양하고 특정 형태의 고통이 수반되는 질환이다. 이

러한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6,980건(2015년), 8,287건

(2016년), 9,027건(2017년)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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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2]. 특히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

이 85.7%로서 9범 이상이 15.7%다. 이는 비 정신장

애 범죄자의 재범률인 45.3%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3].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은 정신장애 범죄자들 가운데에서도 전과 5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24.5%, 2017년

29.5%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4]. 이는 정신장

애자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

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

한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내의 의료적 처우 등으로 대

처하거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수강 명령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최초 범행 때에는 단순한 벌금형만으로 끝

나는 경우가 많아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5]. 위와 같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는 정신

장애 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

다. 그간 수행된 정신질환자 심리상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출소자 대상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연

구[6], 수용자 및 보호관찰 대상의 상담프로그램의 효

과성연구[7] 등 극소수에 국한되었고, 정신질환 범죄

자를 구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진주

방화 ‧ 살인 사건, 서울 모텔 투숙객 살인 사건 등 정

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로 정신질환 범죄자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 정신질

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법무부는 2019년 6

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보호

관찰 중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검사 총 220문항을

통해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분류한 결과 37% 수준을

보였다. 2020년 6월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문 심리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보호관찰 기간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적 개입을 강화

하고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따라서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만을 분류하여 전문

심리상담이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월 2회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출소자나 보호

관찰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

로 분류된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그 경험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러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심리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는 개별적 사례의 깊은 이해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상담 경험은 단순한

재범 예방 이상의 변화로 개인마다 독특한 주관적 의

미와 가치에 따라 개별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정

신장애 범죄자가 상담 전문가에게 받는 상담 과정에

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심층 인터뷰 이외에

상담일지, 관찰일지 등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

집한 자료를 통해 상담 경험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2.� 문헌연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치료 시작 시기는 발

병으로부터 12개월 후에 이루어진다[8]. WHO 국가

평균 첫 치료 시기가 발병 후 3개월인 것에 비해 너

무 늦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부분 책임

을 가족이 떠안고 있지만, 선진국은 국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하고 있다. 정신병 증상이 시작되고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기간[ DUP(Duration of Untreated)]

이 길어질수록 재발 가능성과 치료 예후가 좋지 않으

며,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가장 흔하게 보고된다고 알

려져 있다[9-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한 보

호 사업이 출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

를 살펴보면 출소자들의 보호 재활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국 17개 지부에서는 상담심리, 임상 심리, 범죄심리,

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석사급 이상의 상담사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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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소자와 출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가족 교육 프로그램, 집단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6],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상

담 서비스를 받은 집단은 25%의 재범률을 보였으나

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집단은 64%가 재범을 하였

다[11]. 한국법률보호공단[12]에서는 갱생보호 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으로 숙식 받은 5,103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했고 최대 2년의 기간에 3회까지만 의

무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러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행해 온 기간은 길지 않으며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

이 맞춰있다[13].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만

을 분류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에서의 출소자

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효과성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독일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

부터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

원하기 위해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해오고 있으며 효과 또한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14].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심리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참여한

그룹이 참여하지 않는 통제그룹 청소년보다 재범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심리

상담이 지원을 다룬 질적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출소자에 국한되었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정신질환 범

죄자를 일반범죄자와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

애 대상자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통된 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은 복잡한 현상을 그 맥락 안

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왜 그러한지를 고려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중심적 연구 방법이다[16]. 사례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는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

이며, 감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적인 경험들

에 대한 지식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고, 맥락적인 상황

이 반영된 경험적 지식을 얻도록 해준다[17-18]. 법

무부 보호관찰소에서는 2020년 6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국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모든 성인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실시 후 심리상담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이면서 정신질환자라는 사회적 삶의 조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경

험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적으로 진행되는 성인보호

관찰대상 정신질환자가 받는 심리상담 서비스 경험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참여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총 보호관찰 기간이 2년 전후로서 정신

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심리상담, 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로서 6개월 이상 심리상담 전문

가의 상담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때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표집 방법은 보호관찰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연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였

다. 아울러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최종 연구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Division participa
nt1

participa
nt2

participa
nt3

participa
nt4

Age 30's 20's 30's 30's

Sex female male female male

Screenin
g�
test�
results

high� risk�
group

high� risk�
group

high� risk�
group

high� ris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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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심층

인터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회 인터뷰에는 50분에

서 120분이 소요되었으며, 각 2회에서 3회의 인터뷰

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질문을 통해 반 개방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심리상담을 받은

전문상담가의 심리상담기록 자료와 선별 검사지를 보

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심층 인터뷰를 통

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귀납적 주제분석’을 하였다.

귀납적 주제분석은 개념이나 이론적 틀에서 코딩을

시작하지 않고 원자료로부터 코딩하여 주제를 도출하

는 귀납적 과정을 거친다[19]. 인터뷰한 내용을 반복

적으로 읽으면서 포괄 분석하여 주요 개요를 도출하

였고, 원자료의 포괄적 이해를 통해 내용을 분석한

뒤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3.4.� 연구윤리� 및� 엄격성

질적 자료 수집 과정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20] 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에

게 연구 관련 취지와 연구의 목적, 인터뷰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흔쾌히 연구 참여 동

의서를 친필로 받았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인터뷰

한 내용은 녹음되며, 연구 참여 도중에라도 연구참여

자는 언제든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수집된 모든 자료를 폐기하며 개

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알렸다. 본 연구의 엄격

성은 Lincoln[21]이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들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상담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5

개의 주제「겉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기대고 싶은 의지처」,「절

망에서 희망으로」와 17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연

구참여자들은 절도, 특수폭행, 전자금융법 위반, 마약

류관리법 위반 등 각각의 죄명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범죄자이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공

통된 경험을 하였다.

[table� 2]� Analysis� Results:� Subjects� and� Categories

[표� 2]� 분석� 결과:� 주제와� 범주

Division participa
nt1

participa
nt2

participa
nt3

participa
nt4

Probatio
n� cause

theft,�
assault

violation�
of�
electroni
c�
financial�
transacti
ons�
act/speci
al� assault

violation�
of�
electroni
c�
financial�
transacti
ons� act

violat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Criminal�
history 8� times 6� times 1� times 1� times

Psychiatr
y

panic
� disorder

depressio
n� and�
suicide�
risk�
group

depressio
n

panic�
disorder

Suicide�
accident existence existence existence existence

Job� o o o o

Married divorce single single actually�
married

Family�
living�
together

living�
alone

living�
alone boyfriend mother

subject Subtopic� (Category)

Life� in� vain

Crime

Want

Extreme� thoughts

Persistent� mental� difficulties

Fear� in� the�eyes�of�
the� world

Fear� of� stigma

Conceal� that� you� are� on� probation�
around� you

Take� it� alone
hard� to� do

Memories� I� want� to� erase

Losing� valuable� things

Employment� restrictions

Desperate� economic� h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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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겉도는� 삶

연구참여자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까지도 범죄

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나 명확한 범죄로 알고

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졌다. Maslow[22]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제시하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

요로 하는 결핍의 존재이므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부정적으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범죄로 연결된

다고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한 귀퉁이에는 늘

정신과적 질병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은 사회적 고립으로 존재하게 했다. 이러

한 사회적 단절은 범죄의 유혹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4.1.1� 범죄

연구참여자 1은 절도 8회로서 습관적으로 범행했

다. 연구참여자 3은 누군가로부터 통장만 빌려주면

거액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여 범죄에 연

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전적 유혹을 견디

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 4는 필로폰 투약자로서 “대

한민국에서의 마약은 당연히 범죄”라고 알고 있었지

만 유독 호기심이 강해 경험해보고 싶었다. 연구참여

자들은 범죄 당시를 회상하며 뒤늦은 잘못된 선택에

후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반성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백화점에서 00원피스를 가져올 때 저는 온전한 정

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이 탐이 나서 가져왔던

것보다 불안해서 가져왔어요(참여자 1).

범행에 쓰이는지 몰랐고 명의만 빌려주면 그 대가

로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빌려주었어요(참여자 3).

성적인 부분으로 약을 하면 좋다더라..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접해보고 싶었던거였는데 어느 순간

부터는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참여자 4).

4.1.2� 궁핍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장애자로서 보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정신질환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은 아니나 외

래치료를 통해 질병을 관리하면서 경제활동도 감당해

내야 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자 중에서 빈곤층에 속하

는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범죄 경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는 점은 이들

의 열악한 위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살고 있고 00에 원서를 내 볼 생
각이에요(참여자 1).

돈이 필요해서 비트코인 쓴다고 해서 설마 하며
통장을 빌려주었는데...저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입금해
주었지만 받기로 한 돈은 받지 못했어요(참여자 2).

4.1.3� 극단적� 생각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원인은 현실에 대한 왜

곡된 인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7.6%의

국민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

며,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23]. 정신질환자

의 자해나 타해의 위험은 강제입원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은 아

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살을 생각하였고, 연구참

여자는 2와 4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

는 욕망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늘 품고 산다.

아버지 틀 속에서 살았는데 엄마랑 싸웠다고 아버지
가 날 쳐 버려서 무작정 한강물에 뛰어내리고 싶었어
요. 니(아버지) 가슴에 내가 죽음으로부터 복수하겠다
너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중략)
그때 막 7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땐 죽고 싶다가 아니
라 그냥 미쳐서 막 뛰어내리려고 했어요(참여자 1)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옥상을 올라갔는데 바닥을

subject Subtopic� (Category)

A�place� to� lean�on

As� an� opportunity� for� healing

Got� mine

Awaiting� consultation

Counseling� you� want� to� receive� aft
er� probation� ends

From� despair� to�
hope

Emotional� control� is� regulated

Learn� how� to� deal� with� recidivism

Counseling� for� other�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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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엄마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차마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맨정신으로 옥상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술 먹고 올라가기도 했어요(참여자 2).

4.1.4� 지속되는� 정신적� 어려움

연구참여자 2와 4의 만성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안

전한 삶에 치명적인 질병이었지만 정신과 치료는 거

부하고 있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이유는

약물복용에 대한 부작용의 두려움과 정신과 약이라는

거부감 때문이다. 낙인 이론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낙인은 사회화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게 내면화되어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24]고 하였다. 그런데도 연구참여자 1과 3은 약물

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눈만 감으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아
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함
(참여자1, 상담기록).
우울증을 앓은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오래되어

신체 일부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밤이 되면
낮보다 힘들어지고 그냥 살아서 뭐 해 죽어야지 라는
생각만 해요(참여자 2).
수면제 4알, 수면 유도제, 우울증(약 6년됨), 조울증약

등 총 15알을 저녁에 먹는다고 함(참여자 3, 상담기록).
내담자는 환청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심

리상담과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약물치료도 받았는데
정신과 약물로 인해서 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라고 함(참여자 4, 상담기록).

4.2�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것은 곧 전

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는 하루빨리 걷어내고 싶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에게조차 보

호관찰 중임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싶어 했다. 가족

들이나 주변에서 보낼 수 있는 낙인의 두려움이 매우

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4.2.1� 낙인의�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는 수단으로 약물

을 거부하며 스스로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선택하

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보호관찰

소 방문은 범죄자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가족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다.

저희 어머니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
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니까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
으로 힘들더라고요. 보호관찰소를 다닌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를 다닐까
라는 그런 시선 때문에(참여자 4).

4.2.2� 주변에� 보호관찰� 중임을� 숨김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 중임을 숨기는 이유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넘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참여자 지인 중 자신의

범죄를 알아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는 자유롭게 하였다.

주변에다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나를 범죄
자라고 보고 전과자라고 생각을 하겠지요(참여자 1).

낮 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된 부분으로 왔는데 나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뭐 대화를 나눌 때 저를 사
람 취급을 해줄까(참여자 4).

4.2.3�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거나 폭

력에 노출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영국의 정신분석

학자 [25]에 의하면 애착이란 부모 자녀 관계처럼 가

까운 사람과 지속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했다. 인

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주 양육

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감을 획득하며

성장하게 된다. 애착에 손상을 입은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1�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건강한

기억이 없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만은 부모님을 닮

지 않겠다고 가슴속에 수백 번 맹세했는데 어느새 자

신도 모르게 부모의 전철을 밟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은 주 양육자와 있었던 과거 기억이 모두 고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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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그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지워

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가

족 사랑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생각만 하여도 눈물이

차오르는, 몸이 녹아내리는 통증으로 기억되고 있었

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물지 않는 흉터로 똬리를 틀

고 있다.

엄마 아빠는 미친 듯이 싸우면서 살았어요. 저는 절
대 결혼하면 우리 엄마아빠처럼 제 자식을 나같이 키
우지는 않을거예요(참여자1).
부모님이 이혼 후 잠깐 아버지와 누나랑 살았는데

(6~8세)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앞니를 뺀찌로 뽑아버렸
어요(중략) 그냥 친아버지가 알아서 죽어 주었으면 좋
겠어요(참여자 2).
부모님이 저 3살 때 이혼했는데 어렸을때부터 엄마

가 딸 취급을 안 했어요. 보통 엄마들은 딸 걱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냥 남 같았어요(참여자 3).

4.2.3.2� 소중한� 것들을� 잃음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을 당해 월 2회의 제한된 아

이와의 만남을 갖거나, 오랜 기간 사귀어왔던 애인과

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겼으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고 집

행유예 기간이라 또다시 폭행하면 가중 처벌이 따른

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법 앞에 순응하고 있었다.

유책배우자라서 월 2번만 00를 볼 수 있어요. 00하
고 생이별이죠. 00는 엄마를 더 찾는데(연구참여자 1)
20년 7월달에 교도소에서 한 달 살고 나왔는데 5년

동안 사귄 여자 친구가 내 친구와 사귀고 있었어요.(참
여자 2).

4.2.3.3� 취업제한

보호관찰 기간이라 연구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은 제한되어 있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한 연구

참여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 내는게 고통이었다. 배

달일이나 단순 서비스직, 단기 근로자 등으로 살아내

야 하지만 그마저도 만만하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몇 달 일하면 끝나요(연구참여자 1).
할 수 있는게 배달 일 말고는 없어요. (연구참여자 2).
여기는 도시라 나이가 많다고 취업이 안 돼서 시골

로 가야 해요. 그래도 시골은 받아줘요(참여자 3).

4.2.3.4�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

이혼이나 가족들과의 단절로 자립을 해야 하는 연

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일어설 기본적인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군대에 가기 위해 신검

을 받았지만, 정신과 검사를 권유받았다. 정신과 검사

를 받고자 했으나 검사비가 없었고, 연구참여자 4는

면접을 보러 가야 하지만 면접 장소까지 이동할 비용

마저도 없었다.

맨 처음 신검을 받을 때 점수가 너무 높아 정신과
치료(지정병원)를 권유받아 병원을 방문했다가 검사
비용이 비싸서 그냥 돌아왔어요. (참여자 2).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손목도 아프고 거기까지

갈 차비가 없어요(참여자 3).

4.2.4� 기대고� 싶은� 의지처

살아오면서 마땅히 기댈 곳이 없었던 연구참여자

들은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

성하게 된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심리상담사는 자신

들의 편에 선 유일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는 [26]

연구에서 교도소 수용 당시부터 심리치료와 조언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맨토들을 자신들의

처지와 괴로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

들로 여기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연구와 동일하다. 그

러나 연구참여자 3은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도 했다.

4.2.4.1� 치유가� 될수� 있는� 기회라� 여김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관계망은 매우 협소했다. 친

밀하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이 극소수였으며, 심지어

가족조차도 원만한 관계유지가 안 되고 있었다. 비록

집행 유예기간으로서 통제된 생활 속에 놓여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며 관리를 받는

자체가 재범에 대한 예방조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보호관찰이 내담자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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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있었고, 심리상담사들의 정서적 지지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심리적 치유가 일어날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
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되게 유
용했어요(참여자 1).
보호관찰이 있으니까 욱-하는 타이밍에 보호관찰이

생각나요. 그래서 덜 화가 나요 엄청 화가 나더라도
제 감정을 무시하거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4.2.4.2� 내편이� 생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외로웠고 세

상에 자신의 편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나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으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

나 단 3회의 상담을 받고 종결되었던 연구참여자 3은

상담에 크나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었다. 초반 심

리상담사에게 금전적 요청이 무산되며 관계 형성이

절단된 경험이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기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꺼내지 않게 되고 피상적인

대화로 상담이 어렵게 된다.

상담사님한테 제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얘
기할 수 있다는거 제 말을 들어주고 원인까지 분석해
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몰랐던 거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고(참여자 1).
상담을 받기 전에는 고민이 생기면 고민이 없어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담에 선생님께 물어봐야
지 하고 생각하면 잠이 와요(참여자 2).
상담선생님한테 제가 3만 원들 빌려달라고 했는데

규칙상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3).

4.2.4.3� 기다려지는� 상담

한 달에 1～2회의 상담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기다리

지는 시간이 되었다. 평균 1회 50분 내외의 상담은

다음 상담 일까지 버틸 수 있는 예방주사 같은 약이

되고 있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사는 든든한

멘토였으며 버팀목이었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한 국외 논문에서 심리상담은 평균 6～

10회기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변화가 있다는 연구결과

[27-28]와 일맥상통한다.

얘기하다가 아! 이게 문제구나! 딱 아는 순간 바뀌
어 버리는 거예요(참여자 1).
그거를 조언을 해주시고 그니깐 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것처럼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많
은 도움이 되고요(참여자 4).

4.2.4.4�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받고� 싶은� 상담

연구참여자들은 정해진 집행 유예기간 동안 상담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행유예는 종료되

기를 기다리지만, 상담은 지속해서 유지되기를 희망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4는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특수

성이 약물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저하 시킨다고 믿고

있어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

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보호관찰이 끝나도 개인적으로 상담사님한테 계속
상담을 받고 싶어요(참여자 1).
상담을 하고나면 1주일 정도는 좋은 기분으로 지낼

수 있는데 이후에는 다시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참여
자 2).

저는 보호관찰소 다니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이 바뀌는 원동력 같은 곳이죠(참여자 4).

4.2.5� 절망에서� 희망으로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흐

르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절망

적으로만 생각했던 법의 통제는 자신도 모르게 귀한

약으로 느껴졌으며, 심리상담은 자신을 옭아맸던 삶

의 군더더기들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털

어낸 빈자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보고 싶다.

4.2.5.1� 감정통제가� 조절됨

연구참여자들은 협소하게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

다. 보호관찰이라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보

이지 않는 통제는 재범 억제에 기여하고 있었다. 스

스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미리 조절하고 범죄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Vol.� 10,� No.� 1,� pp.� 137-149,� July.� 2022

https://doi.org/10.22961/JHCLS.2022.10.1.137

-� 145� -

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였다.

보호관찰 기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쇼핑
을 좋아하는데 쇼핑을 못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물
건에 손을 댈까봐 지금은 온라인 쇼핑만 하고 있어요
(참여자1).
보이스 피싱범의 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지요(강조)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모르는 전
화는 안 받아요(참여자 2).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많은 걱정이 되죠(참
여자 4).

4.2.5.2� 재범� 예방에� 대한� 대처� 방법� 터득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꿈을 설계하며 범죄로부터

멀어져가며 일상적 행복을 찾고 싶어 했다.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가 희미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싶으며 중도탈락했던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향후 방
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해보려고 한다고 함(참여자 4,

상담기록)

4.2.5.3� 다른� 범죄자에게도� 필요한� 상담

연구참여자들은 기대 없이 수동적으로 받았던 심

리상담이 자신에게 도움으로 느껴지자 이타심이 일었

다. 범죄가 이기심(利己心)의 발로라면 이타심은 ‘남

을 위한 마음’으로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

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대상에게 이타적

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이타성이 적을 거라고 추론해 볼 때 연구참여

자들이 다른 범죄자에게도 필요한 상담이라는 피드백

은 매우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상담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분들도 한 번 받아봤으
면 좋겠어요(참여자 2).

 5.� 논� 의�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심리상담 경험 연구

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를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겉도는 삶’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1은 범죄 8범

으로서 범죄가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범

죄라는 인식은 약하였다. 범죄는 원만하지 못한 인간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하였

다[29]. 자신이나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불안, 상실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보이며

이를 제거하려다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다고 보았다

[30]. 정신장애자의 범죄 중에서 절도와 상해 등의 비

중이 높다는 것은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이 악화되고 있다[31]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

의 정신장애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탐색 되

었다.

둘째,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은 정신장애 및

전과자라는 낙인이 두려웠고, 이는 치료에 방해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과 약물을 거

부하거나 중단하며 편견에 맞서고 있었다. 비록 보호

관찰소에 출석 및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보호관찰소 방문 자체는 곧 자신이

전과자라는 흔적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평소 가족과

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가족 전체가 문제

에 노출되거나 갈등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대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범

죄도, 정신장애도 숨기고 살아야 할 두려움의 존재로

탐색 되었다.

셋째,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움’은 범죄로 인해 어

쩔 수 없이 물적, 인적 손실을 경험한다. 남편과 이혼

으로 어린 자녀와 이별을 하거나 오랜 기간 사귀었던

애인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한다.

경제적 생활고는 연구참여자들 혼자서 감당하기는 지

나친 삶의 무게였다. 원[32]은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출소자들은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는 출소자 개

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협 및 비용의 증가와

도 연결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정신

과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범죄에 연

루되었고 이는 연구참여자 개인만이 감당하고 처리하

기에는 버거움으로 탐색 되었다.

넷째, ‘기대고 싶은 의지처’는 큰 기대 없이 타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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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된 심리상담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되었으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하고자 한다.

상담자들의 조건 없는 수용과 공감적 이해는 연구참

여자들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나가며 심리 정서적 안

정감을 획득해나가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협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해오며 마음 나눌 대상이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상담자에게 심리적 어려움, 일상생활

이야기 등을 풀어내며 자신의 고민과 상처들도 풀어

내었다.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4는 보호관

찰 자체가 약물에 대한 욕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반 심리상담사와 관계 형성

이 어려웠던 연구참여자 3은 심리상담자에게 요청한

금전적 도움이 무산되자 심리상담 자체가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보호관찰 중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정립의 중요성과 개입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절망에서 희망으로’는 범죄는 이기적인 속

성을 지녔다고 하면, 이타성은 타인을 생각하는 속성

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이 거듭될수

록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보호관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통제 불능이었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된다. 월 1～2회의 상담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예방주사

같은 약이 되어 1주일 정도는 정신적 어려움을 견디

게 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심리상담이

도움으로 다가오자 또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필

요한 상담이라는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정[33]은 반

성은 죄의식에 달려 있으며, 죄의식을 가져오는 도덕

성은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지지그룹을 통해 형성된다

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효용성은 결국 심리적 지지그

룹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담은 꼭 필요한 서비스임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을

받기 전에는 범죄의 인식이나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미흡하였으나 상담회기가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심리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군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중심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분석을 함

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의미

단위를 분석하고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7

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5개의 주

제는 ‘겉도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움’, ‘혼자

서 감당하기 버거움’, ‘기대고 싶은 의지처’, ‘절망에서

희망으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보호

관찰 중인 정신장애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

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성 심리상담이 아닌 추가적인 심리상담

으로 이어져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

증한 국외 논문에서 심리상담 회기를 평균 6～10회기

를 갖게 되면 신뢰할 만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7-28][6]. 본 연구에서는 상담 회기가

많은 연구참여자 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심리

상담 초반 상담자와 관계 형성에 실패한 연구참여자

3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 효과에 대해 특

별한 기대 없이 임하였으나 이들은 보호관찰이 종료

된 후에도 심리상담을 이어나가고 싶은 욕구를 드러

냈다. 따라서 보호관찰 중 심리상담이 끝난 뒤에도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 횟수와 방법은 심리상담사와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는 윤[26]의 연구에서도 교도소 수용 당시부터 심

리치료와 멘토링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멘토들을 자신들의 처지와 괴로움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여기고 신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상담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 1회, 50분이

기본적인 간격과 시간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장애 범죄자와의 심리상담은 월평균 2회로 진행

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상담 제공으로 인해 마음의 정서적 안정감을 취

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 다음 상담 때까지 문제를 안고 기다리다 상

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심리상담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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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면 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인 상담이 진행될 필요

가 있다.

셋째,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

보제공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정

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래치료

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정신보건법 제64조

1항에서는 국내 외래치료명령에 적용되는 정신장애인

은 보호입원(제43조)이나 행정입원(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사람 중 정신병적 증상이나 입원 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규

정하고 있다[34]. 연구참여자 2는 자살사고를 끊임없

이 일으키면서도 스스로 참아내고 있으며, 연구참여

자 4는 드러나 있는 공황장애와 애써 부정하고 있는

조현병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거부하더라도 이들

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약물 관련 정보제

공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넷째, 보호관찰 종료 후 사례관리로 연결되어야 한

다. Barker[35]는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여러 문제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합한 형태로 적

절한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접근

법의 하나다.’고 정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관

찰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6]. 보호관찰 제도는 시초부터 범법 행위자들의 재

범을 막고 사회에 재적응을 쉽게 해주는 교정사회사

업의 성격을 띠며 사회사업의 한 방법론인 개별사회

사업(Casework)과 결부되어 발전되어왔다. 즉 보호

관찰은 그 본질상 사회복지학에서 그 내용이나 방향

성, 기법을 따라야 하는 사회사업실천론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접근했다. 따라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적

개입 및 사회 복지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

분해줘야 한다. 즉 상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의 명

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참여자 3은 심리상담사에게 금전적인 거래

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이후로 마음을 거뒀으며 이후

상담 진행이 어려웠다. 반대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

뢰하며, 상담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간다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

즉 따라서 상담은 열정을 다하되 그 외의 관계는 냉

정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보호

관찰소에서는 내담자들의 초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내담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애자 대상으로 하

였고,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자의 독특

한 심리상담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가졌다. 본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의 관련 새로운 이슈들을 발견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2019년에 시작된 보

호관찰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있는 정신장애자

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

과만으로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심리상

담이 진행 중인 대상자들 중에서 비교적 상담 횟수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 보

호관찰이 종료되면 모든 대상자의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중인 정신장

애 대상자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신장애

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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